
 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학술단체들이 
힘을 합쳤다.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유관 학술단체들이 기술자
립을 위해 협업하고 나아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
적으로 고준위방폐물 학술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.

  이 협의회에는 현재 대한지질공학회, 대한지질학회, 한국방사성폐기물
학회, 한국암반공학회, 한국원자력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. 

  오늘 열린 협약식에는 학술단체 회장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
할 협력사업과 현안문제 등을 논의했다. 특히, 고준위방폐물에 관한 실체
와 관리기술에 대하여 국민 이해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
임을 공감하고, 정부와 국민 간의 정확하고 투명한 소통을 위해 전문가들
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. 이를 위해 인문사회계의 소통 전
문 학술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.   

  이 협의회는 출범에 앞서 지난 2월에 전문가 250여명이 모여 공동 
심포지엄을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, 처분방식, 우리나라 지질과 
암반 특성 등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했고, 지역주민들과는 원자력과 지
역상생을 위한 대화를 가진 바 있다.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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